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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아바타’의 기술이 현실로... 빛으로 상처 치료한다

포항공대 연구진, 광화학으로 피부 접합하는 기술 개발

홍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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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아바타'의 스틸컷. 주인공 네이티리 뒤로 '영혼의 나무'가 보인다./20세기 폭스 코리아

영화 ‘아바타’에서 나비족이 빛으로 상처를 치료하듯 광화학으로 피부에 난 상처를 접합하는

기술이 나왔다.

포항공대는 5일 “한세광 신소재공학과 교수 연구진이 빛과 감광제를 이용해 상처를 꿰매지 않

고 붙이는 생체접착제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연구 결과는 광학 분야의 세계적인 학술지 ‘빛:

과학과 응용(Light: Science and Applications)’에 지난해 공개됐다.

영화 ‘아바타’에서는 상처가 난 나비족을 영혼의 나무로 데려가 빛으로 치료하는 장면이 나온

다. 실제로도 빛을 이용해 질병을 치료한 사례는 많다. 고대 이집트에서는 태양광선을 이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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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반증을 치료했다고 전해진다. 1903년에는 빛으로 결핵성 피부병을 치료한 방법이 노벨 생리

·의학상을 받았다. 현대에 이르러서는 피부병부터 암까지 빛을 이용한 치료법이 이용되고 있

다.

그러나 피부에 나는 상처에는 주로 연고를 사용해왔다. 연고는 피부와 결합하는 정도가 낮아

사용이 제한적이라는 단점이 있었다. 따라서 최근 빛을 사용해 피부 조직을 결합하는 상처 봉

합 기술이 부상했다. ‘광화학 조직 결합’이라 부르는 기술로 치유 효율이 높고 2차 염증이나 흉

터가 적다.

한세광 포항공대 교수 연구진이 빛을 내는 발광 입자를 활용해 피부의 상처를 접합하는 기술을

개발했다./포항공대

연구진은 빛을 피부 결합에 사용하는 새로운 광화학 조직 결합법을 개발하기 위해 아연 황화

물과 은, 코발트가 섞인 ‘잔광 발광 입자’를 만들었다. 새 입자는 자외선을 쪼아주면 에너지를

가뒀다가 천천히 녹색 빛을 냈다. 빛은 세기가 강하고 지속적이었다. 자외선을 짧은 시간동안

쪼여줘도 에너지가 빠르게 충전됐다.

연구진은 실제 쥐의 상처에 새로운 입자를 적용해 상처가 치료되는지 확인했다. 발광 입자가

서서히 내놓는 녹색광을 콜라겐과 상호작용하는 염료가 받아 콜라겐 자유 라디칼을 형성했다.

자유 라디칼은 높은 반응성을 가진 화합물이다. 생성된 콜라겐 자유 라디칼은 콜라겐 분자 사

이의 결합을 촉진해 상처 안의 절개된 콜라겐 층이 붙게 했다.

한세광 교수는 “이 연구는 잔광 발광 입자를 생화학 피부 접합에 응용한 첫 사례”라며 “빛을

이용한 치료를 뇌와 같은 신체 조직에 확대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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